“연말 파티 준비는 지금부터”...신세계百, 크리스마스 수요 겨냥해 ‘와인위크’ 연다
“연말 파티 준비는 지금부터”
신세계百, 크리스마스 수요 겨냥해 ‘와인위크’ 연다
- 19일까지 전점서 와인위크… 샴페인·위스키·매그넘 등 인기 주류 선보여
- 연말은 와인 매출 최대 성수기… 송년모임 겨냥해 매그넘 사이즈도 확대
- 와인 사전 예약부터 두 병 구매 할인까지… 풍성한 쇼핑 혜택 눈길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9일까지 전점에서 연말 홈파티와 송년 모임 수요를 겨냥해 하반기 최대 와인 행사인 ‘와인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는 샴페인과 위스키, 대용량 와인인 매그넘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말에 즐길 와인을 한 달 먼저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과 두 병 구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연말을 앞둔 11~12월은 연간 와인 매출의 약 25%가 집중되는 최대 성수기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의 샴페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신장했으며, 송년 모임과 홈파티에 적합한 대용량 매그넘 와인도 약 20%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와인위크에서 샴페인과 매그넘 와인 물량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행사장 전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연말 분위기를 한발 앞서 선보인다.
 
먼저 샴페인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하우스 샴페인부터 소규모 생산자가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직접 맡는 생산자 샴페인, 특정 수확 연도의 포도로 만든 빈티지 샴페인까지 폭넓게 준비했다. 희소성이 높은 프레스티지 샴페인과 대용량 매그넘 상품도 함께 선보여 홈파티부터 연말 선물까지 다양한 수요를 공략한다. 대표상품으로는 앙드레 끌루에 상파뉴 브뤼 그랑 리저브 샴페인 (6만 9천원), 니콜라스 푀이야트 팔므 도르 로제 2006 샴페인 (44만원), 찰스 하이직 브륏 리저브 매그넘 1.5L (25만 9천원) 등이 있다
 
위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상품도 마련했다. 인기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맥캘란의 ‘110 프루프’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희소성과 소장 가치가 높은 ‘파인 앤 레어(Fine & Rare)’ 라인도 단독으로 운영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와인을 구매하려는 고객을 위한 ‘투 보틀 딜(Two Bottle Deal)’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산지의 와인 두 병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다양한 와인을 비교하며 즐길 수 있다. 특히 10만~30만원대 와인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두 병을 함께 구매하면 정상가대비 약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연말 와인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사전예약 혜택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전점 와인샵에서는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의 2023·2024 빈티지 와인 등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을 사전예약하면 12월 중 원하는 날짜에 수령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최원준 상무는 “연말 홈파티와 송년 모임을 앞두고 샴페인과 매그넘 등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주류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와인위크에서는 다양한 취향과 가격대를 아우르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기획해 고객들이 연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